
좌충우돌 실수하며 자라는 아이들,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루만지는 이야기

공을 차기만 하면 골대를 맞추는 아이, 김도윤. 친구들은 축구 경기에서 지면 도윤이 탓을 했어요. 

도윤이는 친구들 앞에서 멋지게 골을 넣고 싶었어요. 수업이 끝나면 운동장에 나가 열심히 공을 찼

지요. 벼르던 경기 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운동장으로 뛰어가는데, 갑자기 속이 부글대기 시작했어

요. 온 힘을 다해 참았지만, 결국 일이 벌어졌지요. 바지에 큰 실수를 하고 만 거예요. 아홉 살 인생 

최대의 위기! 도윤이는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한번쯤 잊지 못할 실수를 하고는 합니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별일 아닌데

도 당시에는 눈앞이 캄캄하고 어쩔 줄을 모르지요. 1학년도 아니고, 2학년이 되어서 바지에 똥을 싼 

도윤이도 마음속이 무척 복잡했을 거예요. 어디로든 쏙 들어가 숨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안절부절 못하는 도윤이의 모습을 보면서 킥킥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이

야기인 것처럼 친근해요.

독후활동 시작하기

Q  신령들은 열매의 냄새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신령이 된다면, 만들고 싶은 열매의 

냄새가 있나요? 어떤 열매의 냄새를 만들고 싶은지 적어보고, 이유도 말해 보세요.

아무도 모를걸!

 

글 이하영, 그림 김연주 / 책고래

         

                                                                                                                    

                                                                                                                  

                                                                                                                 

                                                                                                                   



Q  도윤이는 학원 화장실 세면대에서 똥 묻은 팬티를 빨다가 세면대가 막혔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께도 말하지 못하고 팬티를 침대 밑에 던져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도윤

이가 되어 용기 있게 학원 선생님과 엄마께 편지로 사과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용기가 생

기지 않는다면, <다음>을 참고해서 비밀 편지를 만들어 전해주세요.

<다음> 준비물 : 편지 쓸 종이, 양초, 수성물감, 목공용 풀, 붓, 동전

1. 비밀편지를 쓴 후 양초로 글씨 위에 덧칠하세요.

2. 수성물감과 목공용 본드를 1:1로 섞으세요. (여러 가지 색을 만들어 사용해도 좋아요)

3. 1번 편지 위에 2번에서 만든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후 물감을 건조 시킵니다

4. 편지는 동전으로 긁으면 물감이 벗겨지면서 읽을 수 있답니다.

(종이에 양초를 문지르면 코팅이 되고, 목공용 풀과 섞은 수성물감이 건조된 후에는 양초의 왁스성

분과 분리 비밀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제 사과를 

받아주세요

제 사과를 

받아주세요

선생님께 엄마께



주제 활동

Q  ‘아무도 모를걸!’에선 신령들이 도윤이를 도와줍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며 도움을 

받았거나 공감했던 책을 소개해 주세요. 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을 소개해 주세요. 

<예시>를 참고하여 간단한 줄거리를 쓰거나 기억에 남는 장면을 그려보고, 이유를 적어

보세요.

<예시>

아무도 모를걸!

도윤이처럼 부끄럽고 

속상한 일이 생길 때,

“뭐야, 별 것도 아니었

잖아!” 라고 용기 내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Q  도윤이처럼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이야기가 있나요? 마음속에만 담아둔 이야기를 도

윤이처럼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남에게 말하기 어렵거나 싫을 때, 아무

도 모르게 나만의 이야기를 일기처럼 써볼까요? 방법은 다음 <예시>를 참고하세요.

<예시>

1. 초성으로만 쓰기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김도윤이 똥 쌌다]

→ ㅊㅂㅇ ㅂㄹ, ㅊㅂㅇ ㅂㄹ ㄱㄷㅇㅇ ㄸ ㅆㄷ

2. 빈칸으로 남겨두고 쓰기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김도윤이 똥 쌌다]

→  창O을 보O, 창O을 보O O도O이 O O다

                                                                                                                             

                                                                                                                                             

                                                                                                                                              

                                                                                                                                            

                                                                                                                             

                                                                                                                                             

                                                                                                                                              

                                                                                                                                            

                                                                                                                             

                                                                                                                                             


